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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병사의 군 생활스트 스가 군 응에 미치는 향 계에서 자아탄력성이 조 효과를 

가지는지를 실증하는 것이다. 이를 해 남지방에 소재하는 육군 00사단 병사 321명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  변인인 계 과 학력은 병사의 군 응에 유의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군 생활스트 스가 병사의 군 응에 미치는 향력은 상 으로 매우 우세한 것으로 악

되었다. 자아탄력성 한 병사의 군 응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사의 자아탄력성

은 군 생활스트 스와 군 응 간의 계에서 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본 연구는 병사의 

군 응력 향상을 해서는 군과 련한 환경  요인 못지 않게 병사의 개인 내 요인에 한 심 역시 

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로 연구의 함의를 논의 하 으며, 추후 연구과제

와 연구의 한계를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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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out the moder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ldier's military stress and military adjustment. The datas were collected from 321 

soldier of military from questionaries in October, 2013.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soldier 

level and academic career had no impact on the military adjustment. Military stresses of soldier 

had greater impact on the military adjustment than other factors. Ego-resilience also had 

positive impact on the military adjustment.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ego-resilience of 

soldier had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ilitary stress and military adjustment. 

This study verified that to improve the capability of military adjustment of soldier it is as 

important to attention soldier's inside thing, ego-resilience as environment things. Finally, the 

authors remarked the limits of this study and the suggestions for the further research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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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군의 병사는 일사분란하게 명령을 수행하며, 쟁에

서의 승리를 최우선시 하고 의 공격으로 부터 토를 

방어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따라서 군 생활은 그 자체

가 긴장과 스트 스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

리나라의  20  은 장정이라면 자신의 의사와 무 하

게 의무 으로 일정기간 군 복무에 념해야 하기 때문

에 군 생활에 따른 경력단 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게

다가 가정과 사회로부터 분리된 통제  집단 활동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제약된다는 에서 개의 군 생

활은 힘든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병사의 군 부 응 문제는 군에서의 군기 사고가 언론

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

하 다. 문제의 심각성에 처하고자 군 당국은 그린캠

, 군 상담 제도, 래 동반입 , 내무반  군부  환

경개선 등 다양한 시도를 해 오고 있지만 병사의 군 

응수 이 향상되었다는 객 인 증거는 부족한 실정

이다.   

‘병사의 군 응’이란 병사가 ‘군인으로서 활동하기 

한 사회화’와 스스로 군 조직  내에서의 역할에 자신

을 귀속시키는 ‘역할개인화’로 개념화 된다[1]. 이에 반

해 병사의 군 부 응은 군조직의 효율성을 해할 뿐 

만 아니라 불안과 우울증의 심리 정서  문제를 유발하

며, 자살이나 탈 , 총기난사 등의 군기사고를 래할 

수 있고, 심지어 군 복무가 종결된 이후에도 군 부 응

에 따른 ‘외상후스트 스장애’를 유발한다는 에서 병

사 개인뿐만 아니라 군 조직에도 막강한 손실을 끼친

다. 이러한 을 반 하여 사회복지  심리, 상담분야 

연구의 상당수가 병사의 군 응력 향상에 심이 주어

져 오고 있다. 병사의 군 부 응 방 노력은 군 부 응

의 원인을 객 으로 악하는 노력에서부터 시작한

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 생활스트 스는 병사의 군 부

응을 측하는 매우 유력한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

다[2]. 따라서 병사의 군 생활 스트 스를 감소시키는 

연구와 노력이 실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수십만의 병사가 군 라는 동일환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유사한 내용과 수 으로 스트 스를 경험한다고 

해도 이들 병사들이 동일한 수 에서 부 응을 호소하

는 것은 아니다. 유사한 수 의 스트 스를 경험한다고 

해도 그 스트 스가 곧 바로 군 부 응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이 지각한 스트 스는 심리  상태나 응에 직

인 향을 주기도 하지만 여타의 변인에 의해 재

됨으로써 그 스트 스의 향력이 완화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이는 비록 병사가 군 생활에서 스트 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스트 스를 재할 자원이 

하게 구비되었다면 병사의 군 응수  역시 그 만큼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주장은 ‘스트 스 

취약성극복모델 (stress coping vulnerability model)’로 

뒷받침해 볼 수 있다. 스트 스 취약성극복이론에서 개

인의 스트 스는 스트 스를 유발하는 생활사건과 스

트 스를 처할 수 있는 내  자원이 상호작용한 결과

로 간주된다[32]. 이 이론에서 개인의 스트 스는 스트

스를 다룰 수 있는 개인의 내  자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스트 스 응능력에 향을 주는 개인의 주요 내

자원으로는 불리한 처지에 응하는 탄력 이고 융통

인 성격특성으로 ‘자아탄력성’을 꼽을 수 있다. 스트

스 련 선행연구를 토 로 할 때 병사의 군 생활스

트 스에 보호요인인 자아탄력성이 함께 결합될 경우 

군 생활 스트 스에 따른 병사의 군 부 응 수 은 그 

만큼 감소될 것으로 측해 볼 수 있지만, 병사를 상

으로 수행된 실증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이라는 특수조직에 속한 병

사들이 군 생활스트 스에 처하는 과정에서 자아탄

력성이 과연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실증 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병사의 군 생활스트 스, 자아탄력성

이 군 응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둘째, 병사의 군 

생활스트 스와 군 응의 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

효과는 어떠한가?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후기청소년의 장정들에게 군 입 는 사회와의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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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선택, 강한 자기 제, 차단된 사회, 견뎌내야 

하는 시간 등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일반사회와 속성 

면에서 차이가 나는 군 조직은 병사들에게 부 응의 문

제를 래할 소지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 

직무수행의 곤란, 우울과 불안 등의 심리 정서  문

제, 군 복무지 이탈, 인 계의 어려움으로 표출되는 

병사의 군 부 응은 복합 인 요인이 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2]. 

이를 테면 군부 의 내무반을 포함하는 물리  환경

[4][14], 병사의 자아개념[5][10], 신세 의 속성[6], 심리

 특성[2][7], 신체  건강[8], 군 의 인권정책[3] 등으

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병사의 군 부

응은 단일한 요인이라기보다는 인간과 환경의 활발한 

상호교환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군 생활스트 스는 병사의 군 부 응에 향을 미치

는 매우 유력한 변인으로 여러 연구자로부터 주목을 받

아왔다[9-13].

선행연구들에서는 군 생활스트 스의 원인을 부 의 

물리  환경[4][14], 군의 계  특성(김일수, 2004), 병

사의 심리  특성[10][6], 구성원과의 정서  갈등(진석

범, 2007), 역할갈등[15] 등으로 제시하 다. 이러한 연

구에 기 해 볼 때 병사의 군 생활스트 스의 원인 역

시 복잡다양하며, 군 생활스트 스를 감소시키는 개입

이 하게 이루어진다면 병사의 군 응수  역시 향

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해 진다. 

군 복무라는 단일한 자극에 병사들이 동일하게 노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 스를 지각하는 수 은 병

사 별로 차이가 난다. 게다가 동일한 수 의 스트 스

를 경험하 어도 스트 스에 따른 응의 수  역시 차

이가 난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과 같

은 징병제국가에서는 군 생활스트 스 요인의 원천을 

근본 으로 제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스트

스로부터 병사를 보호하는 기 이 무엇인지 밝히고, 

이러한 보호기 을 통해 병사의 스트 스 수 을 감소

시키거나 스트 스로 부터 병사를 보호할 수 있는 근

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주장은 미혼모,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새터민 

등과 같이 상 으로 스트 스에 취약한 상태에 처한 

개인이라 하더라도 개인별로 상황에 응하는 수 에

서 차이가 나며, 스트 스 보호인자가 결합할 경우 

응수 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들에서 충분히 뒷받침 

된다. 아울러 이러한 조 효과의 연구는 스트 스에 직

면한 개인의 스트 스 경감과 응향상을 도모할 수 있

는 심리사회  개입 략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이론  

토 를 제공해  수 있다[16].

스트 스의 조 은 ‘스트 스 취약성극복모델[32] ’에 

의해 보다 잘 설명되어진다. 이 모델에서 개인의 스트

스는 생활사건과 처양식  사회  지지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한 개별사건이 스

트 스의 발생에 기여함을 인정하면서도 스트 스에 

응하는 개인 내 인 자원의 요성 역시 시된다. 

다시 말해 개인의 스트 스는 생활사건과 이를 다룰 

수 있는 내 자원이 상호작용한 산물인바 생활사건을 

다룰 수 있는 내 자원이 제 로 확립된다면 군 생활스

트 스로 인한 병사의 군 부 응문제는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아탄력성은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개인

의 내 요인으로 일부의 연구에서 다루어졌다. 자아탄

력성이란 효율 인 응을 해 상황에 맞게 충동을 통

제하고 조 하며 스트 스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축

될 것인지, 혹은 응체계를 형성할 것인지와 련한 

성격체계이다[33]. 

이와 련하여 [17]은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학교스

트 스가 증가하며, 학교 응 수 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 고, [18]은 학업스트 스가 청소년의 심리  

안녕감에 미치는 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하 으며, [31]는 자아탄력성은 자살 험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음을 확인하 고, 

[19]도 부모의 부부갈등에 따른 청소년의 부 응을 감

소시키는데 자아탄력성이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그 외에도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개인의 응수

이 향상된다는 연구[20]가 있다.

이처럼 자아탄력성은 스트 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차 향을 거의 받지 않거나 상황에 유연하게 처하

도록 돕는 개인의 내 자원이며[32], ‘자기복원기제’이

자 행동, 정서 , 인지  조 능력으로 정의해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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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4]. 

병사를 상으로 자아탄력성을 언 한 일부의 연구

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군 응수 도 함께 증가

한다고 분석되었으며[22][23], 자아탄력성은 탈 , 동료

병사 폭행, 병사자살 등 군기범죄  군무일탈의 가능

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24]. 이러한 맥

락에서 볼 때 군 생활스트 스와 응 간에 스트 스와 

응에 보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아탄력성

이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고 충분히 측해 볼 

수 있으나 이들 변인 간의 연 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연

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 생활스트 스가 군 응에 

미치는 향에서 스트 스로부터 병사를 보호하는 내

요인으로 자아탄력성을 설정하고 병사의 자아탄력성

이 과연 스트 스가 미치는 군 응의 향에서 조 요

인으로 기능하는지를 실증 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병사의 군 부 응을 미연에 방지하고 

응을 돕기 한 요한 방  자원을 발견할 수 있

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도식

화하면 [그림 1]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군 생활
 스트레스

조절변수 군 적응자아탄력성

통제변수 계급 학력

그림 1. 연구의 모형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국방부의 승인을 득한 후 경남지역 육군 

00사단 소속 병사를 조사 상으로 2013년 11월에 수행

되었다. 설문에는 이병에서 병장에 이르기까지 총 330

명이 참여하 고, 군 부 의 특성 상 본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 해당부 의 지휘 의 주  하에 진행되

었으며, 회수된 질문지 에서 불성실하게 응답된 부분

을 뺀 321개의 설문지가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수
(1) 군 응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군 응척도’는 Stauffer가 제작

한 것을 이윤희(1963)가 번안하고 신태수(1981)가 수정 

보완, 구승신(2004)이 재 보완한 척도(신뢰도 .958)이다. 

이 척도는 심신의 상태 등 4개 하 요인으로 구성된 총 

26문항이며, ‘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

(5 )’까지의 5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

수록 군 응수 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

서의 신뢰도는 .916이다.  

2) 독립변수
(1) 군 생활스트 스

군 생활스트 스는 산업인력의 정신건강 타당성 연

구를 토 로 우리나라 군부 의 실정에 맞게 박 철

(2001)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총 15개 

문항으로서 역할, 직무, 인간 계 등의 스트 스를 측정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  그 지 않

다(1 )’에서 ‘매우 그 다(5 )’까지의 5  척도로 구성

되어 있다. 수가 높을수록 군에서의 스트 스수 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81이

다.  

(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의 측정에는 Block 등(1996)이 고안한 자

아탄력성척도를 유성경과 심혜원(2002)이 번안 수정한 

척도(.670)가 활용되었다. 총 14문항의 본 척도는 하

척도 없이 총 으로 수 을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91로 나타났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  변인으로 계 [7][27]과 

학력[27]이 병사의 군 응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반 하여, 계 은 이병에서 병장으로 표기

하도록 하 고, 학력은 고졸이하에서 학원  재학이상 

네 가지로 분류하여 표기 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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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 18.0을 통해 처리되었으며, 첫째, 

조사 상자의 인구학  특성과 독립변수의 평균과 표

편차를 알아보고자 기술통계를 실시하 고, 독립변

수의 다 공선성을 진단하기 해 피어슨 상 계를 

분석하 으며, 병사의 군 생활스트 스가 군 응에 미

치는 과정에서 사회  지지와 자아탄력성이 조 효과

를 가지는지 분석하기 해 계  회귀분석을 용하

다.

Ⅳ.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분석한 결과 계

에서는 일병이 46.6%(149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은 상병(36.2%, 116명), 이병(11.5%, 37명), 병장(5.9%, 

19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학재학이 

79.9%(255명), 고졸이하가 10.3%(33명), 졸 5.4%(17

명), 학원 재학 이상이4.4%(14명) 순이었다[표 1].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속성 응답수 백분율

계급
이병
일병
상병
병장

37
149
116
19

11.5
46.6
36.2
5.9

학력
고졸이하 33 10.3
대학재학 255 79.9
대졸 17 5.4

대학원재학 이상 14 4.4

2. 관련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독립, 조 , 종속변수는 연속형 변수로 구

성되었으며, 평균과 표 편차를 알아보기 해 기술통

계 분석을 실시하 다[표 2]. 우선, 독립변수인 군 생활 

스트 스는 평균 2.82(±.50)로 나타나 보통보다 낮은 수

의 군 생활 스트 스를 보 다. 즉 조사 상자의 군 

생활 스트 스 정도는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조

 변수인 자아탄력성은 평균 3.03(±.42)으로 나타나 보

통정도의 수 을 보이고 있다. 종속변수인 군 응의 

평균은 3.41(±.63)으로 나타나 보통이상의 응 수 을 

보이고 있다. 

표 2. 관련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변수 N 최소값 최 값 M SD
독립
변수 군 생활 스트레스 3214 1.63 4.13 2.82 .50
조절
변수 자아탄력성 321 1.64 4.79 3.03 .42
종속
변수 군적응 321 1.75 5.00 3.41 .63

3.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다음은 회귀분석 에 독립변수 간의 다 공선성 진

단과 함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공변성을 살펴보

기 해 피어슨 상 분석을 실시하 다. 우선, 독립변수

들 간의 상 분석 결과, 상 계수가 최소 .063에서 최  

.784으로 나타나 회귀분석 시 독립변수들 간에는 다

공선성이 의심되는 상 계수 기 인 .80(이종환, 2008) 

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의 다 공선성은 없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독립변수들은 상호배타 인 

특성을 가진 변인들임을 알 수 있다. 구체 으로 스트

스가 높을수록 군 응수 이 낮으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군 응수 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변수의 상관분석
군생활
스트 스

자아
탄력성

군
응

계 학력

군 생활
스트레스 1
자아
탄력성 -687*** 1
군적응 -.784*** .638*** 1
계급 -.101 .063 .094 1
학력 -.162* .102 .189* .314*** 1 

 ***p<.001  *p<.05

5. 군 생활스트레스가 군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자
아탄력성의 조절효과

아래는 군 생활스트 스와 자아탄력성이 군 응에 

향을 미치는지와 자아탄력성이 군 생활스트 스와 

군 응 간의 계에서 조 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보

기 해 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1단계는 계 과 군 생활스트 스를 투입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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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에서 투입된 변수들은 군 응을 62.7% 설명하고 

있으며, 상당히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한 회귀

식의 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269.5, p<.001). 1단계에서 병사의 군 응에 계 은 

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군 생활스트

스는 향력이 상당히 큰 변수로 악되었다(β=-.790, 

p<.001). 이는 군 생활스트 스가 많으면 군 응수

이 낮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2단계에서는 1단계의 계 변인과 군 생활스트 스에 

더해 조 변수인 자아탄력성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이

다. 2단계의 투입변수들은 병사의 군 응을 65.3% 설

명하고 있으며, 이는 이  단계에 비해 2.7%의 설명력

이 높아진 것이다. 2단계 회귀식 모형은 통계 으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201.0, p<.001). 조 변수가 

추가로 투입된 2단계에서 병사의 군 응에 향을 미

치는 변수로는 군 생활스트 스(β=-.746 p<.001)와 자

아탄력성 변수(β=.170, p<.001)가 유의한 정(+)의 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 변수가 투입된 상황

에서 군 생활스트 스는 이  단계에 비해 향력이 감

소하고는 있지만 여 히 가장 강력하게 군 응을 측

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군 생활스트 스가 

높을수록 군 응 수 이 낮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자아

탄력성의 조 변수들이 군 생활 스트 스로 인한 군

응의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어느 정도 작

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단계는 조 회귀모형의 한계인 다 공선성과 조

변수의 회귀계수 해석의 오류를 방지하기 해 조 변

수의 개별항목 값을 평균치를 심으로 심화

(centering)시킨 후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조 효과를 

검증하 다. 심화란 각 변수에서 해당변수의 평균을 

빼서 편차 수를 구하는 것으로서 독립변수와 상호작

용변수 간에 나타나는 높은 상 계를 배제시키는 방

법이다. 즉 상호작용 변수를 생성할 때(독립변수 - 독

립변수의 평균)✕(조 변수 - 조 변수 평균)으로 계산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조 변수 검증에서 다 공선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단계는 우선 2단계에 독립변

수와 조 변수의 상호작용 항이 추가로 투입된 회귀모

형이다. 투입된 변수의 다 공선성을 보면 공차한계가 

0.1이상이며, 분산팽창계수는 10.0이하로 나타나 다

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항이 추가로 

투입되자 병사의 군 응에 한 설명력은 66.2%로 나

타나, 이  단계에 비해 1.0%(p<.01)의 설명력이 상승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군 생활 스트

스와 군 응의 계를 조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

과이다. 3단계에서 군 응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

수로는 군 생활스트 스(β=-.665, p<.001)와 자아탄력

성(β=.199, p<.001)순으로 향력의 크기를 보 다. 상

호작용 항에서는 자아탄력성(β=.112, p<.05)이 군 생활 

스트 스와 군 응 간의 계에서 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아탄력성과 스트 스의 상호

작용 항은 군 응에 부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군 생활스트 스로 군 응이 

어려워도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군 응의 어려움이 완

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표 4. 군 생활스트레스가 군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
력성의 조절효과

*p< .05,  **p< .01  

아래의 [그림 2]는 자아탄력성의 조 효과가 입증된 

군 생활스트 스와 군 응 간의 향 계를 그림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그래 의 작성을 해 조 변수를 두 

개 수 으로 나 었다. 즉 조 변수가 평균보다 1 표

편차 큰 경우를 높은 집단으로, 평균보다 1 표 편차 작

은 경우를 낮은 집단으로 설정하여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림 2]에서 보면 자아탄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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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군 생활스트 스가 높은 

상황에서도 상 으로 군 응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

다. 이러한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자아탄력성은 군 생

활스트 스와 군 응의 계에서 조 변수로 기능하

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p< .05,  **p< .01,  ***p< .001 

그림 2. 군 생활스트레스와 군 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
성의 조절효과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육군에 복무하는 병사들이 지각하는 스트

스가 군 응에 미치는 향 계에서 자아탄력성이 

조 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 

목 을 해 병사들의 스트 스가 군 응에 얼마나 

향을 미치는지와 자아탄력성이 군 응에 얼마나 조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문제

에 한 결과를 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구사회학  변인인 계

과 학력은 병사의 군 응에 유의한 변수가 아닌 것으

로 분석되었다. 특히 선행연구들에서 계 이 낮은 병사

일수록 군 부 응을 더 많이 겪는다는 선행연구

[6][13][28]와는 다른 결과이며, 학력이 군 응과 연

이 없다는 연구[2][29]와는 일치된 결과이다. 이처럼 병

사의 주요 인구학 인 변인인 계 과 학력이 군 응의 

측지표로서 일 성이 부족한 을 고려하여 제 3의 

변인을 통제하는 연구를 통해 계 과 학력이 군 응에 

미치는 향력의 일 성을 확보하는 연구가 지속 으

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군 생활스트 스가 병사의 군 응에 미치는 

향력은 상 으로 매우 우세한 것으로 악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군 생활스트 스가 병사의 군 응에 

미치는 향력은 계 , 학력, 자아탄력성 등에 비해 상

으로 월등히 우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

구결과는 [9-13]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셋째, 자

아탄력성 한 병사의 군 응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자아탄력성이 클수록 병사

의 군 응 수  역시 증가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문제상황에서도 낙 이

고 극 인 처 태도를 보이며[30], 자신감과 자기존

감이 높아 정서 으로 안정되어 있는 측면[21]과 연

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는 자아탄력성이 높

은 병사일수록 군 응수 도 함께 증가한다고 분석한 

[22][23]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이다.  

넷째, 병사의 자아탄력성은 군 생활스트 스와 군 

응 간의 계에서 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군 생활스트 스 상황에서도 평소 자아

탄력성이 높다면 스트 스 상황을 처하는 기제를 강

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며, 자아탄력성의 내 자원이 

병사의 군 생활 응을 높일 수 있는 보호기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병사의 스트 스와 군 응

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역할을 규명하는 직 인 연구

가 부재한 계로 선행연구와의 직 인 비교가 어려

운 실정이지만, 자아탄력성이 학업스트 스로부터 학

교 응의 보호요인으로 기능한다는 [17][18]의 연구, 부

모갈등과 청소년 응 간에 자아탄력성이 조 효과를 

지닌다는 [19]의 연구와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한 본 연구결과는 자아탄력성은 스트 스에 처한 개

인을 부 응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이 강하다는 

[32][34]의 주장이 병사들에게서도 동일하게 용된다

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보았듯이 병사의 계 이나 학력은 

군 응과 무 하다고 분석되었다. 특히 계 과 학력이 

낮을수록 군 부 응이 높다는 연구가 있는 반면 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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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는 연구가 혼재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추후연구에

서는 육, 해, 공군, 방과 후방, 병과분석을 추가하여 

인구사회학  변인과 군 응 간의 연 성을 체계 으

로 규명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병사의 스트 스에 한 심층연구가 요구된다. 

그 동안 선행연구에서는 병사의 군 생활 스트 스와 군 

응의 연 성을 악하는 연구가 많았다. 이들 연구들

에서 군 생활스트 스는 군 응 이라는 종속변수에 

해 독립변수로 주로 다루어졌었다. 병사의 스트 스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병사의 스트 스에 향력을 미치

는 유의미한 독립변인을 다양하게 탐색하는 연구가 이

루어져 할 것이다. 아울러 병사의 스트 스를 군 생활

스트 스로 한정하는 연구방식에서 벗어나 이성문제, 

학업 단문제, 가족문제, 경제  문제 등에서 발생하는 

스트 스를 포 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한 징집제에 

따라 병사들의 스트 스가 불가피하다면 스트 스를 

조 하고 재하는 다양한 변인을 발견하는 연구가 지

속 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선행연구들에서는 병사의 군 부 응을 주로 군

의 물리  요인, 상 의 리더십, 직무나 계  등의 병무

 특성 등에 주로 심이 모아졌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 보았듯이 병사의 자아 탄력성과 같은 병사의 

내  요인 역시 군 응을 좌우하는 요한 변인임을 

본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 토  할 

때 군 생활 스트 스가 높고 자아 탄력성이 낮은 병사

는 군 부 응에 처해질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병사의 군 응과 련하여 

병사의 개인 내 요인도 환경  요인 못지않게 요한 

요소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병사의 자아탄력성을 군 응에 극 으로 활

용하는 략이 요청된다. 먼  일반병사를 상으로 자

아 탄력성이 낮은 병사를 스크린 하는 극 인 과정이 

필요하며, 군 부 응의 가능성이 보이는 일반병사를 

상으로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을 통해 이들의 자아탄

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그린캠 에 입소한 심병사를 상으로 이들

의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임상 로그램을 개발하

고 이를 극 으로 실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병사의 군 생활 스트 스가 군 응에 미

치는 향에서 자아탄력성이 조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 으며, 이를 통해 병사의 군 응을 도모

하는데 스트 스를 감소시키는 략의 필요성과 자아

탄력성이 병사의 군 응력 제고에 요한 도구로 활용

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후방인 남지방의 00사

단 육군병사를 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에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신 을 기해야 할 필요

가 있다. 아울러 조 변인으로 병사의 자아탄력성에 한

정하여 논의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서 제 3의  심리사

회  변인을 추가로 투입하는 연구가 이 지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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